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서
한국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2026년 10월 · 2기 예정분

10월 초 국세청 예정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월)입니다.

당장 낼 현금이 부족하시면 10월 23일(금)까지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신청해 승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최종

판단은 세무서).

1.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는 1년을 상반기(1기)와 하반기(2기)로 나눠 신고합니다. 하반기분을 1월에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은 10월에 상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해

걷습니다. 이것이 예정고지이며, 신고 없이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는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발송됩니다.

사업자 유형 10월에 하실 일

개인 일반과세자 고지서대로 납부 (상반기 납부세액의 50%)

법인 — 상반기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개인과 같이 고지서대로 납부

법인 — 1억5천만원 이상 고지서 없음. 7~9월 실적으로 직접 예정신고·납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7월 예정부과·1월 확정신고로 납부하며

10월 납부는 없습니다

면세사업자 해당 없음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즉 상반기 납부세액이 약 100만원에 못 미치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7월 1일에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에도 고지하지 않습니다.

2. 낸 금액은 어떻게 공제되나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2027년 1월 25일까지) 때 하반기 전체 세액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예시 금액

2026년 상반기 납부세액 3,000,000원

10월 예정고지 (50%) — 10월 26일까지 납부 1,500,000원

하반기(7~12월) 실제 납부세액 3,200,000원

1월 확정신고 때 더 낼 금액 = 3,200,000 − 1,500,000 1,700,000원

하반기 실적이 줄어 실제 세액이 이미 낸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1월 신고로 돌려받습니다.

3. 고지 금액 확인과 납부

1. 홈택스 첫 화면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를 누릅니다.

2.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고지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3. 조회 결과에서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카드 납부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지만 카드사 할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이 일요일이면 다음 날).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부담을 줄이는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서

4. 한 번에 내기 어려우실 때

부가가치세에는 소득세·법인세처럼 신고만으로 나눠 내는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나눠 내시려면

세무서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연장에 분할납부가 포함됩니다.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 대신 실제 실적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② 실적으로

예정신고

이런 경우 매출 감소 등으로 사업에 손실이 나서 당장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법: «사업에 현저한

손실»), 부도·도산 우려, 재난·도난, 본인·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등. 재난·질병이

없어도 사업상 어려움으로 신청해 승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상반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효과 최장 9개월 연장, 분납 횟수 신청 가능(최종

결정은 세무서). 연장 기간엔 납부지연가산세

없음. 승인되면 체납이 아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고,

7~9월 실적 기준

세액만 납부

기한 10월 23일(금)까지 신청 (기한 만료 3일 전) 10월 26일(월)

까지 신고·납부

어디서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신청 홈택스 예정신고

(보통 세무사

사무실 진행)



5. 연장 신청 순서

1. 고지서의 과세기간(2026년 2기 예정)·세액·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2. 연장이 필요한 이유(매출 감소, 손실, 치료 등)와 원하는 기간을 정리합니다.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3. 나눠 내실 경우 몇 번에 얼마씩 낼지 신청서에 적습니다(최종 결정은 세무서).

4. 10월 23일(금)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세무서의 승인 통지를 확인합니다. 승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원래 기한이 유지되니, 통지가

없으면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승인 전에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입니다. 연장을 받은 뒤 분납을 한 번이라도 거르면

연장이 취소되어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며 다시 연장할 수 없습니다.

6. 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 담보

세무서는 연장(분할납부)해 주는 금액만큼 납세담보(금전·국채 등 유가증권·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납세보증서·토지·보험 든 건물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실무

기준으로는 연장 금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최근 2년간 체납이 없으면 담보 없이 처리하고

있어, 7,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분할납부를 받으셔야 합니다.

매출이 줄어든 일부 업종(건설·제조·음식숙박·소매 등)과 수출기업은 2026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이 한도를 1억원으로 넓힌 한시 특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신청

때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

7. 이미 체납된 세금이 있으신 경우

세무서는 연장 여부와 담보 면제를 판단할 때 과거 국세 납부 내역을 봅니다. 이미 체납이

있으면 담보를 요구받거나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납 상태에서는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정책자금과 보증 진행이 어려워지므로, 신청 전에 담당 세무사님과 먼저 상의하시고 저희

담당 컨설턴트에게도 알려 주세요. 진행 중인 자금 일정에 맞춰 순서를 함께 정하겠습니다.

8.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확인 (개인사업자)

사업에 쓰시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 두시면, 1월 확정신고 때

카드 매입분 부가세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모입니다. 1월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해 주세요.

메뉴: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번거로우시면 카드사와 카드번호만 담당 컨설턴트에게 보내 주세요. 등록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등록할 수 있는 카드 종류와 법인카드 처리, 사용내역 반영 시기는 홈택스 등록 화면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접대비·개인 용도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13조·제15조·제16조·제18조·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제4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90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담보 면제 금액(7,000만원)은 법령이 아닌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실무 기준이며, 1억원 특례는 업계 보도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의 연장

승인과 담보 여부는 관할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